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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세이 네트워크
 티커 SEI

코스모스SDK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파이 특화 앱체인

카테고리

유틸리티 토큰

토큰 분배율 

Ecosystem Reserve 48%

Team 20%

Private Sale Investors 20%

Foundation 9%

Binance Launchpool 3%

토큰 발행량

총 발행량 10,000,000,000

총 유통량 1,800,000,000 

로드맵

세이 네트워크의 단계별 자세한 개발 
로드맵은 바이낸스 런치풀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진행 
상황을 백서 상 공개된 Githu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장기적 주요 로드맵 및 이행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단에서 디파이 트레이딩에 특화된 기능과 오더북 엔진을 체인 상의 디앱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여 

Cosmos 생태계의 디파이 허브를 구축

세이 네트워크는 코스모스 기반의 레이어1 블록체인의 중간 성격을 띠는 코스모스SDK 기반의 탈중앙 

블록체인입니다. 세이 네트워크는 하나의 체인 상에 배치된 여러 Defi 앱의 파편화되어 있는 유동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레이어1 기반의 디파이 디앱들은 각자의 AMM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체인 상에서 

발행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파편화 되어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오더북을 구축하였고, 세이 메인넷 상의 배치된 모든 디앱들은 하나의 오더북을 공유하여 자산 유동성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스모스의 VM인 Cosmwasm과 체인 간 통신 프로토콜인 IBC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앱들이 세이 네트워크상에서 구동되고, 앱체인 간 신속한 자산 교환 및 메시징이 가능하게될 예정입니다. SEI

는 세이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네트워크 수수료, DPoS 스테이킹, 거버넌스 투표 참여, 

세이 네트워크 내 디파이 풀에 유동성 공급 재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토큰 홀더들은 자신이 보유한 토큰을 

밸리데이터 풀에 예치하여 블록 생성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블록 리워드로 SEI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핵심인력

이름 약력 

Jeffrey Feng CEO, Co-founder

Jayendra Jog CTO, Co-founder



법적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 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